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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Oculus Pentacam을 사용하여 20대~40대의 각막 전, 후면 곡률반경 및 각막

난시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전체 대상자의 각막전면 수평곡률

반경의 평균값은 남자 7.94mm(±0.22), 여자 7.87mm(±0.21)이었고 수직곡률반경은 남자 

7.69mm(±0.27), 여자 7.63mm(±0.23)로 나타났고, 각막후면 곡률반경은 수평의 경우 남자가 

6.55mm(±0.22), 여자가 6.52mm(±0.23), 수직의 경우 남자 6.06mm(±0.24), 여자 

6.08mm(±0.24)로 나타났다. 각막전면과 각막후면의 곡률반경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각막 전후면 곡률반경, 굴

절력, 난시도 등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여러 논문들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나 각막두께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된 다른 논문에 비해 각막두께가 두껍게 나타났다. 

In this study, by using the Oculus Pentacam,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corneal front astigmatism corneal  and the 

radius of curvature of the rear face of the 20's to 40's. The vertical radius of curvature were man 7.94mm (± 0.22), women  

7.87mm (± 0.21), the horizontal radius of the anterior corneal appeared man 7.69mm (± 0.27), women 7.63mm(± 0.23). And 

rear vertical radius of curvature were man 6.52mm(± 0.23), woman 6.55mm (± 0.22), the horizontal radius of the anterior 

corneal appeared man 6.06mm (± 0.24), woman 6.08mm(± 0.24).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radius of 

corneal posterior surface and the anterior corneal surface, it was found out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In this study,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anterior surface of the cornea, the radius of curvature of the rear surface, the refractive power, 

and astigmatism, as other papers that have been reported. But in this paper, the cornea thickness was thicker than other 

previously reported paper. 

▸Keyword :각막(corneal), 곡률반경(radius of curvature), 각막두께(cornea thickness)

* 제1저자 :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 교신저자 :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투고일 : 2013.6.20. 심사일 : 2013.7.20. 게재확정일 : 2013.8.30.



38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2013.8)

Ⅰ. 서 론

각막의 중앙부위는 거의 구면에 가까운 형태지만 폭주 시

작용하게 되는 외안근의 영향으로 수직방향이 수평방향보다

약간 곡률이 큰 토릭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굴스트랜드 모

형안에 의하면 각막전면의 곡률반경은 7.7mm, 후면의 곡률

반경은 6.8mm 이며 각막의 전체 굴절력은 +43.05D, 중심두

께는 0.5mm로 알려져 있다[1].

본 논문에서는 OCULUS PENTACAM을 사용하여 울산지역

20대~40대 남녀 122안의 각막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

하여 굴스트랜드 모형안에서 제시한 각막의 특성과 비교하

였다. 또한 각막전, 후면 곡률반경 및 각막난시도의 상호관

계를 분석하였다.

Ⅱ. 대상 및 검사방법

본 연구는 2013년 6월부터 2013년 9월 까지 울산의 안

과병원을 방문한 20대~40대 남녀 61명(122안)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연령은 31.8(±6.48) 이

었고 안수술 및 시력과 굴절상태와 관련된 질환이 없

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막 특성에 대한 측정

은 OCUSLUS PENTACAM 각막지형도를 사용하여 실시

하였다 난시의 구분은 마이너스 도수의 축방향이

TABO식을 기준으로 하여 150˚~180˚(150˚이상 180˚미

만), 0˚~30˚를 직난시, 축방향이 60˚ ~120˚를 도난시,

축방향이 30˚~60  ̊및 120˚~150˚를 사난시로 분류하였다

Ⅲ. 결과

전체 대상자의 각막전면곡률반경의 평균값을 측정한

결과 수평곡률반경의 경우 남자 7.94mm(±0.22), 여자

7.87mm(±0.21)였고 수직곡률반경의 경우 남자

7.69mm(±0.27), 여자 7.63mm(±0.23)로 남자가 수평과

수직곡률반경이 여자보다 0.07mm, 0.06mm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1) 각막굴절력은 수평의 경우 남자

42.54D(±1.12), 여자42.93D(±1.10)였고 수직의 경우 남

자 43.97D(±1.49), 여자44.26D(±1.31)였다.(Fi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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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omparison of cornea front radius between

horizontal and 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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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omparison of cornea power between horizontal

and vertical

각막전면곡률반경과 각막후면곡률반경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각막후면곡률반경의 평균값을 측정한

결과 수평곡률반경의 경우 남자 6.55mm(±0.22), 여자

6.52mm(±0.23)였고 수직곡률반경의 경우 남자

6.06mm(±0.24), 여자 6.08mm(±0.24)로 수평곡률반경

은 남자가 0.03mm, 수직곡률반경은 여자가 0.02mm,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막전면의 각막난시도를 결정

하는 수평곡률반경과 수직곡률반경의 차이가 난자

0.25mm, 여자 0.24mm인데 비해 후면 곡률반경의 차

이는 남자 0.49mm, 여자 0.44mm로 전면보다 후면이

2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3)

수평,수직 및 남,여를 모두 포함시킨 전체 대상자의

평균 각막 곡률반경을 분석한 결과 전면이 7.77mm

후면이 6.30mm로 나타나 굴스트랜드 모형안의 각막

곡률반경과 비교했을 때 전면은 유사하나 후면은 다

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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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omparison of cornea rear radius between

horizontal and vertical

각막전면과 각막후면의 곡률반경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전면의 곡률반경과 후면의 곡률반경

은 p<0.001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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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rrelation of the cornea posterior radius and the

cornea anterior surface

각막전면의 난시도와 각막후면의 난시도에 대한 상관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각막전면의 난시도와 각막후

면의 난시도는 p<0.001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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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rrelation of the cornea posterior astigmatism and

the cornea anterior astigmatism

각막전면에서의 각막난시는 난시축을 기준으로 0~30,

150~180을 직난시 30~60, 120~150을 사난시, 60~120을

도난시로 분류했을 때 직난시가 93%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사난시는 4%, 도난시는 3%로 조사되었

다.(Fig 6)

Fig 6. Classification of corneal astigmatism

각막두께에 대한 조사에서는 각막중심부를 기준으로

남자의 경우 552.18㎛(±35.15), 여자는 550.14㎛

(±33.12)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 각막두께는 개인편

차가 커서 남자는 최대두께 642㎛, 최소두께 480㎛,

여자는 최대 624㎛, 최소 483㎛로 조사되었다.(Fig.7)

또한 각막의 부피는 남자 0.628ml, 여자 0.623ml였고

전안방의 깊이는 남자 3.28mm, 여자 3.15mm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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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ickness of central cornea

IV. 고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막전면곡률반경의 평균값은

남자의 경우 수평곡률반경 7.95mm(±0.22), 수직곡률

반경이 7.69mm(±0.27)이었고 평균값은 7,81mm

(±0.28)이었다. 여자의 경우 수평곡률반경 7.87mm

(±0.21), 수직곡률반경이 7.63mm(±0.23), 평균 7.75mm

로 나타났다. 이는 1996년 강 등이 조사한 한국인 각

막평균 곡률반경인 남자 평균 7.74mm, 여자 7.69mm

보다는 남녀 모두 약간 크게 나타났으며[2] 1999년 최

등이 19~20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남자

수평 7.97mm, 수직 7.69mm, 여자 수평 7.69mm, 수직

7,50mm와 비교해서는 남자는 유사하게 여자는 약간

크게 나타났다.[3] 이는 이는 20년이상의 시기차이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와 대상 연령 등에 따른 차이 및

나이에 따른 곡률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가 판단된다.[4]

각막후면 곡률반경의 경우 평균겂이 수평 6.54mm,

수직 6.07mm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0년 정 등이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수평 6.76mm, 6.14mm보다

는 다소 적게 나타났으나 이 또한 검사 대상자의 연

련대가 20~4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한 차이에서 비롯

된 것으로 판단된다. 각막후면 난시도는 평균 0.47D,

전체 각막난시도는 1.37D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정 등

의 조사결과의 각막후면난시도 0.61D, 전체각막난시도

1.0D와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막두께는 중심부를 기준으로 550.82㎛(±33.46)로 나

타나 박 등이 20~30대를 대상으로 측정한 각막중심두

께 남 528.26㎛ 여 524.99㎛ 및 박 등이 20대~40대를

대상으로 측정한 각막중심부 두께 530.12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박 등의 조사에서 각막두께는 나이가 들

어갈 수록 각막두께는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다는

조사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5][6][7] 박

등의 조사에서도 40대의 각막중심두께는 545.69㎛로

나타나 이와같은 연관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

나 박 등의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각막중심두께의 변

화는 통계적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OCULUS PENTACAM을 사용하여 20

대~40대의 각막전, 후면 곡률반경 및 각막난시도의 상호관계

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전체 대상자의 각막전면 수평곡률반경은 남자

7.94mm(±0.22), 여자 7.87mm(±0.21)였고 수직곡률반

경은 남자 7.69mm(±0.27), 여자 7.63mm(±0.23)로 남

자가 수평과 수직곡률반경이 여자보다 0.07mm,

0.06mm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막수평굴절력은 남자

42.54D(±1.12), 여자42.93D(±1.10)였고 수직은 남자

43.97D(±1.49), 여자44.26D(±1.31)였다. 각막후면수평곡

률반경은 남자 6.55mm(±0.22), 여자 6.52mm (±0.23),

수직곡률반경은 남자 6.06mm(±0.24), 여자 6.08mm

(±0.24)로 수평곡률반경은 남자가 0.03mm, 수직곡률

반경은 여자가 0.02mm,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막전면과 각막후면의 곡률반경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각막난시도는 1.37D(±082)였고, 직난시가 93%로

나타났다. 각막중심부 두껜 남자 552.18㎛(±35.15), 여

자는 550.14㎛(±33.12)로 조사 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

타난 결과는 각막 전후면 곡률반경, 굴절력, 난시도등

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여러 논문들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나 각막두께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된 다른 논문

에 비해 각막두께가 두껍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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